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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스, 사업다각화 실패 문책인사
팀장급 10여명 대기발령 상태 … SK에너지 포함 계열사 움직임 주목

LPG(액화석유가스) 선두기업인 SK가스(대표 최상훈)가 실무책임자인 팀장급을 무더기로 대기발령해 배경

에 관심이 쏠린다.

9월2일 관련업계와 SK그룹에 따르면, SK가스는 최근 인사발령에서 팀장급 10명을 신사업을 구상하는 프로

젝트팀으로 발령했다.

인사 조치된 팀장은 SK가스 전체 팀장의 4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SK그룹 관계자는 “LPG 사업 외에 신수종사업을 개발하고 조직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며

“팀장 호칭과 팀장급에 상응하는 대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몇 명은 이미 신규사업 과제를 받아 연구 중”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상 대기발령이나 다름없지 않느냐는 것이 회사 안팎의 시각이다.

SK그룹의 다른 관계자는 “SK가스가 2010년 영업실적이 나쁘진 않았지만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악재가 겹쳤고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기대했던 결과를 내지 못하는 조직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또 LPG 사업 자체가 저장시설과 유통망만 있으면 외국에서 수입해 그대로 국내에 판매하는 구조여서 경

쟁이나 기술 개발이 그다지 치열하지 않은 것도 이번 인사조치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계열사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해진 SK가스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SK가스는 SK그룹의 독립계열사이지만 유관 계열사인 SK에너지, SK E&S와 인력교류가 활발했던 점을 고

려하면 SK가스 내부적인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시장 관계자는 “SK가스가 SK에너지와 SK E&S의 인력적체를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SK가스의 인력 구조에 손을 댔다는 것은 다른 계열사도 충분히 예의주시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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